
참고  초대형 투자은행 인가 관련 금융위원장 당부말씀

□ 정부가 작년 8월 「초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」을 발표한 후,

관련 규정 개정과 인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년 3개월만에

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종합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하게 됨

□ 초대형IB 출현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

있다고 생각함

ㅇ 혁신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우리

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,

업권간 형평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임

□ 그러나,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특정

금융업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 전체가 서로 협력

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야할 공통 과제임

ㅇ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

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원활

하게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충해야 함

ㅇ 초대형IB 육성 뿐만아니라 은행권에서도 기업금융업무의

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동일

하게 노력할 것임

□ 금번에는 한 개 증권사에 대해서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하지만,

금감원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타 증권사에 대해서도 인가

절차를 진행할 것임



□ 금번 인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

ㅇ 금번 인가를 계기로 증권사 임직원과 금융당국 모두 막중한

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

공급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함

□ 단기금융업 인가 이후 영업실태와 건전성 현황에 대해 밀착

모니터링함으로써 초대형 투자은행이 당초 정책 목적에 맞게

자리 잡을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ㆍ감독해주기 바람


